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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신은숙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Symptom in Female College 

Students

Eun-Sook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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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의 4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 258명으로 하였으
며,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5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p<.001),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p<.00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r=0.462, p<.01),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87, p<.01). 조사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가 피로자
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β=.305, p<.001),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
향 또한 유의하였으므로(β=-.389, p<.001) 부분 매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에 의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3.153, p<.001).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피로자각증상과 관련 있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매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the fatigue sympto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urvey included
258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four universities in a local city.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ch 15 to April 30, 2023.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atigue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psychosocial stress was
higher (p<.001). On the other hand, the symptoms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social support was 
lower (p<.001). The fatigue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social stress (r=0.458, p<.01). However, the symptom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r=-0.395, p<.01).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the fatigue symptoms of the study subjects,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symptoms 
(Z=-3.153, p<.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may have a 
mediating effect in relieving psychosocial stress related to fatigu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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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의 시기는 졸업 후 사회의 모범이 되는 주체로
서 활약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수행, 경
제적인 어려움, 취업 문제, 대인 관계, 이성 관계 등, 다
양한 요인으로 인해 피로자각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피로자각증상은 그 자체가 매
우 주관적이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
나 일반적으로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기능이 저하되는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1,2]. 이 같은 피로자각증상은 대학생들이 경험하
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요
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및 심리적 반응으로 정신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부적응 상태가 되어 피로자각증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된다[3,4]. 따라서 학생들의 피로자
각증상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
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피로자각증상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 또는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5-7]. 대학생들이 경험
하고 있는 피로자각증상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나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지지 등에 의해 다르게 표
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8], 사회적지지가 
피로자각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9,10]. 따라서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높다는 보고
[11-13]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를 완충시키는 효과로 인해 피로자각증상이 감소 되는가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나 피로자각증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스트
레스 원(stressor)에 대한 완충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가
능성이 고려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 경제, 취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stressor)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
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의 관계에서 사
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의 여자 대학생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의 
이론적 표본추출은 G*Power 3.1 프로그램[14]에 의해 
산출한 결과 249명이 최소 표본 수로 추출되었으며, 탈
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조사 대상자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응답자 
42명을 제외한 258명(회수율 86.0%)의 자료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도구
2.2.1 독립변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측정은 Goldberg[15]가 개발

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한국어판 사회·심리
적 건강 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사용하였다[16]. PWI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항상 그렇다」 0점, 「자주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으로 응
답하도록 하여 총득점 합계(0∼54점)를 산정한다. 평가
는 총점이 8점 이하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
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구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15이었다.

2.2.2 종속변수: 피로자각증상
피로자각증상의 측정은 Schwartz 등[17]에 의해 개

발된 Fatigue Assessment Inventory(FAI)를 토대로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어판 다차원피로척도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
다[18]. MFS는 전체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용은 전반적 피로(8항목), 일상생활기능장애(6항목) 및 
상황적 피로(5항목)의 세 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평가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피로자각증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7점까
지 점수를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범위: 19～133점)가 높
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
에서는 MFS의 총점 및 3개 하부영역의 점수를 4분위 수
(quartile)를 이용하여 낮은 군(low group; Q1), 중간 
군(middle group; Q2), 높은 군(high group; Q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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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군(very high group; Q4)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MFS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61이었다.

2.2.3 매개변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Sherbourne과 Stewart[19]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MOS-SSS)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20]. 
MOS-SSS는 총 19개 문항(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애정적 지지 3문항 및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는 각 문항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없다」 
1점, 「대부분 없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부분 있다」 
4점, 「항상 있다」 5점을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19∼95
점)를 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분위 수(quartile)를 이용하
여 낮은 군(Q1), 중간 군(Q2), 높은 군(Q3) 및 매우 높은 
군(Q4)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
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75이었다.

2.2.4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학년, 학교 성적,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가정의 경제 상태, 가정생활의 만족도, 
비만도(BMI), 규칙적 식사 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규
칙적 운동 여부 및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2.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 기간에 표준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에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 요령 등, 
설문조사 URL을 포함한 안내문을 고지하고 자유롭게 설
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기입식 설
문지 서두에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을 수록하
여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
록 하였다.

2.4 윤리적 배려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

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
정토록 하였으며,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
익도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설

문조사 시에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내용, 절차, 이익, 
불이익, 익명성에 대해 설문지에 명기하고 대상자로부터
의 동의란에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표는 무기
명으로 하고, 미제출, 백지 회답 및 회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 항목에는 회답하지 않아도 되며, 도중 중단이 가능
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5 통계 해석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및 사회적지지에 따른 우울 점수의 비교에는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
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우울 점수 간
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대
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의 분석은 Baron과 Kenny[21]
의 3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우울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독립변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사회적지지)와의 회귀
분석, 모델 2는 독립변수(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종속변
수(우울)와의 회귀분석, 모델 3은 독립변수(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매개변수(사회적지지) 및 종속변수(우울)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영향이 모델 2의 회귀분석보다 모델 3의 회귀분석에
서 감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 분석에는 SPSS WIN(ver 26.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
   자각증상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자각증
상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 평균 
점수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p=.032), 가정의 경제 상
태가 좋지 않을수록(p=.022),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적
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p=.012), 주관
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다는 군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p=.027)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
적이 「상」인 경우 「중」이나 「하」인 경우보다 피로자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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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Fatigue symptom

F p-value Scheffé
 testMean±SD

School year

Freshmen 60(23.2) 90.15±18.40

1.164 .331
Sophomore 88(34.3) 89.27±19.52

Junior 57(22.0) 87.16±18.39
Senior 53(20.5) 86.62±19.57

Academic
achievement

Highａ 67(26.2) 91.24±18.15
5.175 .032 a>b,cMiddleｂ 96(37.0) 87.06±19.04

Lowｃ 95(36.8) 83.68±17.99
Friendship with the 

school fellow
Good 224(86.9) 86.50±19.87

-1.662 .105
Poor 34(13.1) 88.29±18.85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205(79.5) 86.14±19.47
0.771 .441

Dissatisfied 53(20.5) 89.45±19.64

Perceived
family income

Highａ 34(13.2) 82.52±19.35
6.362 .022 a<b,cMiddleｂ 172(66.7) 87.74±18.29

Lowｃ 52(20.1) 92.43±18.64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231(89.7) 86.26±18.03

1.534 .126
Dissatisfied 27(10.3) 89.99±19.26

BMI(㎏/㎡)

＜18.5 61(23.8) 88.86±19.42

1.375 .478
18.5-22.9 173(67.1) 88.15±18.87
23.0-24.9 16(5.9) 87.72±19.86

≥25.0 8(3.1) 86.54±19.19

Eating habits
Regularly 185(71.7) 86.25±19.32

1.219 .655
Irregularly 73(28.3) 88.46±18.26

Subjective sleep quality
Adequate 167(64.8) 83.46±18.81

-2.530 .012
Inadequate 91(35.2) 90.58±18.37

Exercise regularity
Yes 41(16.1) 86.28±19.65

-1.149 .715
No 217(83.9) 89.51±18.17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59(61.8) 83.25±18.06

-2.215 .027
Unhealthy 99(38.2) 91.48±18.23

Total 258(100.0) 87.46±18.34

Table 1. Mean scores of fatigue sympto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Fatigue symptom

t(F) p-value Scheffé
 testMean±SD

Psychosocial 
stress

Healthy groupａ 21(8.1) 82.65±19.62
6.324 <.001 a,b<cLatent stress groupｂ 149(57.8) 86.48±18.09

High risk stress groupｃ 88(34.1) 93.58±19.17

Social Support

Low(Q1)ａ 67(26.0) 94.59±09.98

13.459 <.001 a>b,c,d
Middle(Q2)ｂ 98(38.0) 89.47±18.38
High(Q3)ｃ 52(20.1) 86.34±18.26

 Very high(Q4)ｄ 41(15.9) 81.88±19.19
Total 258(100.0) 87.46±18.34

Table 2. Mean scores of fatigue symptom according to psychosoc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study subjects

상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가 「보통이다」와 「어렵다」는 경우 「좋다」는 경우보다 
피로자각증상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조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피로자각증상

조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은 Table 2와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의 평균 점수는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가 「건강군」에서 82.65±19.62점, 「잠재적 스트
레스군」에서 86.48±18.09점, 「고위험 스트레스군」에서 
93.58±19.17점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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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tigue symptom Psychosocial stress Social 
support

Fatigue symptom 1.00
Psychosocial stress 0.462** 1.00

Social support -0.387** -0.348** 1.00
**: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sychosocial stress, social support, and fatigue symptom of study 
subjects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Psychosocial stress →

Social support
Psychosocial stress → 

Fatigue symptom
Psychosocial stress / Social support → 

Fatigue symptom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Academic
achievement -0.672 0.192 -.127 -1.052

(.152) 0.451 0.502 .040 -0.602
(.587) 0.527 0.496 .078 1.208

(.253)
Perceived

family income -0.815 1.058 -.034 -0.274
(.656) -2.315 1.714 -.145 -3.047

(.038) -3.592 1.374 -.1476 -3.563
(.038)

Subjective sleep 
quality 1.162 0.585 .253 2.219

(.035) 0.180 0.285 .024 0.426
(.406) -0.307 0.264 -.079 -1.249

(.226)
Subjective health 

status 1.248 0.615 .305 2.534
(.028) 0.247 0.326 .039 4.783

(.025) 2.354 1.389 .087 5.406
(.028)

Psychosocial
 stress -2.464 0.152 -.315 -4.039

(<.001) -0.436 0.247 -.498 -7.522
(<.001) -0.487 0.158 -.389 -7.246

(<.001)
Social 

support - - - - - - - - 0.247 0.159 .305 6.413
(<.001)

R2 .138 .356 .461
  Adjusted R2 .109 .316 .397

F(p) 8.732(<.001) 17.216(<.001) 23.368(<.001)
 Sobel test Z=-3.153,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symptom 
(n=258)

유의하게 높았다(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가 「고위험 스트레스군」인 경우 「건강군」
이나 「잠재적 스트레스군」보다 피로자각증상의 평균 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의 평균 점수는 사회
적지지가 「낮은 군(Q1)」에서 94.59±09.98점, 「중간 군
(Q2)」에서 89.47±18.38점, 「높은 군(Q3)」에서 86.34 
±18.26점, 「매우 높은 군(Q4군)」에서 81.88±19.19점
으로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낮은 군(Q1)」인 경
우 「중간 군(Q2)」, 「높은 군(Q3)」 및 「매우 높은 군(Q
4)」보다 사회적지지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3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피로자
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0.462, p<.01)를 보였으며,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387, p<.01)를 보였다. 한편,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0.348, p<.01)를 보였다.

3.4 조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
   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조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
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Table 4와 같
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위한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0.784~0.906, 분산팽창계수, 
1.168~1.457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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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 팽창계수가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위의 조건에 합당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가제
시한 조건에 따른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
하기 위해 피로자각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된 학교 성적, 가정의 경제 상태, 주관적인 수면의 
질 및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회
귀분석으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가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5, p<.001). 다음 2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피
로자각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피로자각증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8, p<.001). 마지
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종
속변수인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
인 사회적지지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면서(β=.305, p<.001)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가 피로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성이 사라지
지 않아(β=-.389, p<.001) 부분 매개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3.153, p<.001).

4. 고찰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의 4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자각증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자각증상(MFS) 점수는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
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관
적인 수면의 질이 적당하지 않다는 군, 주관적인 건강 상
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군에서 수면의 질이 좋다는 군이
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Chalder 등 [22]은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건강관련행위 등이 피로자각증상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고, Schwartz 등[17]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피로자각증상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경우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
에서 피로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간호사[25-28]나 사무직 근로자[29-34] 및 방사선
사[35]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
지 않을수록,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피로
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로자각증상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나 건강 관
련 행위 특성의 여러 요인이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MFS) 점
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
며(p<.001),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는 피로
자각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9,36],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피로자각
증상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7,29,30,37,38]. 
한편,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국내의 여러 연구[25,36,39,40]에서
도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이 높으며 사회
적지지가 피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피
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치
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41-43], 사회적
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39,44].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효과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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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지지
의 효과를 매개하여 피로자각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의미이다. 즉,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에 의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피로자각증상의 발생이 감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
회적지지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피로자각증상을 완화시키는 완충 효과가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사회적지지의 제공자나 수혜자
의 속성 등에 따라서도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45], 특히 직장에서의 사회적지지에서 상사의 
지지는 동료의 지지보다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46,47]하고 있어 사회적지지가 피로자각증
상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stressor)을 완충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여자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피
로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는 있었
으나 이들 요인 간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모든 여자대학
생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응답
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
의 편의성(response bias)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여자대학생들의 피
로자각증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이나 학교생활 특성 등에 따른 단편적인 분석을 
하였을 뿐, 피로자각증상에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피로자각증상에 대해 
독립변수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중재 변수로 사회
적지지를 사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자각증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규모 표본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피로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
상자의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유
의하게 높았다(p<.001). 상관관계에서 피로자각증상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r=0.458, p<.01),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0.395, p<.0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와 피로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
로자각증상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자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지
지는 피로자각증상과 관련 있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자대학생들의 피로자각증상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여자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하고 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
안의 하나로서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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